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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나 기자]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치주염, 외상의 이

유로 부득이하게 영구치가 손상되었을 경우, 틀니나 브릿지 등의 보철치료 방법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공치아를 심어 자연치아처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임플란트 시술을 선호하면

서 1년 동안 국내에서 식립되는 임플란트 수만 50만 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이 치과 관련 피해사건 205건을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이후 며칠 동안은 부기를 비롯해 잇몸과 피부의 변색, 통증, 멍, 출혈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열과 부기, 심한 통증, 불쾌한 맛이 입 안에서 지속되거나 입술, 혀, 턱, 잇몸 등에 간지러운

느낌이나 무감각 등의 감각 이상이 있다면 수술 시 감각이 손상되었거나 감염으로 인한 감각 손실

일 수 있다.


임플란트 실패의 주요 원인은 임플란트 식립 시 치조골 내부의 복잡한 환경을 육안으로 볼 수 없어



계획했던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밖에도 체내의 거부 반응이나 수술 후 환

자가 심한 운동이나 음주, 흡연을 했을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임플란트는 간단해 보여도 매우 정교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치료 부위 내지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시술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숙련도 차이가 시술 성공 여부

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또한 임플란트가 대중화 되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저렴해지다보니 소비자들도 치과의사의 임플란

트 시술 경력 보다 무조건 저렴한 곳으로 몰려드는 것도 부작용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힘인 치아 좌우의 교합력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치아 좌우의 씹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을 맞춰 주어야 음식도 잘

씹을 수 있고 전체 치아가 고르게 운동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 또한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CT촬영을 통해 치아, 턱뼈, 얼굴 뼈 부위의 영상을 입체화면으로 구현해 환자의 정확한 치조

골의 상태를 파악해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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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수술 후 청순 미모 자랑하는 강유미 "점점 예뻐져" 


▶ 인순이 남편 공개, 아내 출근길에 영양제 챙기는 자상한 교수님 


▶ ‘넝쿨째굴러온당신’ 조윤희, 쓰레기봉투 액션신 선보여 ‘박장대소’ 


▶ 빅뱅, SBS '빅뱅 컴백쇼' 통해 본격 활동 시동…차원이 다른 프로모션 


▶ 토끼애교 vs 고양이애교, 황정음-박하선 애교 맞대결 ‘하이킥3’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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